
특 집 광고주에바란다

1 9 9 6년 4월 6일. 박찬호가 메이저리거가
된지 2 8개월만에첫승을따냈을때의얘
깁니다. 3회만루상황에서데이브월레스

코치가마운드로올라갔습니다.
월레스 코치가 박찬호에게 물었습니다. 재미 있

냐? 박찬호는대답했습니다. 재미있다. 그랬더니″
그럼그대로해라(Let it go!)″하고선그냥내려갔다
는군요.

그때의박찬호는물론우리가지금 아는그박찬
호가아니었을겁니다. 만일그때그타이밍에서월
레스코치가박찬호를강판시켰다면어떻게되었을
까요?저는가끔이드라마틱한이야기속에서데이
브월레스코치를 광고주로, 박찬호를 대행사로 바
꾸어생각해보곤합니다. 물론모든대행사가박찬
호만하지는않겠지요. 하지만문제는 정말박찬호
같은대행사를만났을때, 과연Let it go!라고말해
줄수있느냐하는얘깁니다. 제가좋아하는글귀중
에이런게있습니다.疑人勿用用人勿疑. 의심이되
거든쓰지를말고,사람을썼거든의심치말라. 한번
더 야구식으로 말한다면, 대행사를 보는 선구안이
중요하다는말씀입니다.

제대로 선택하고, 선택한 이상 믿고 맡겨줌으로
써대행사에힘을실어주어야좋은결과물을기대할
수있다는겁니다. 그러기위해서우선, 광고주가대
행사를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한번물어보고싶습
니다. 박찬호에게 좋은 투수이면서 동시에 홈런타
자가되주어야한다고말한다면틀림없이정신 나
간소리라고생각하실겁니다. 하지만 광고주는 혹
시대행사에게때론하인이, 때론마법사가되어주
어야한다고말하고있지는않습니까? 대행사는손
이많이가고빛이나지않는광고주의일들을알아
서처리해주면서도 고분고분말잘 듣는하인이되
어야합니다. 또한대행사는광고예산타령을하지

않고도죽이는전략을뽑아내고, 꼭전달해야할메
시지를 하나도 빠짐 없이 크리에이티브에담을 수
있어야하며, 반드시 매출의상승커브로연결시킬
수있는마법사가되어야합니다. 대행사의짐을가
볍게해주십시오. 어깨가무거우면결코좋은 공을
던질수없으니까요. 그리고게임을맡겼다면 관전
할줄아는인내심도필요하지않을까요? 주자가만
루라서, 충분히검증되지않은투수라서, 점수를내
주었으니까... 마운드의투수를강판시킬만한이유
는수도없이많을겁니다.

마찬가지로지금광고를내리고새로운캠페인을
시작해야할이유또한 부지기수일테지요. 하지만
어려운위기를극복해내고, 공하나하나의 승부를
쌓고쌓아서빛나는승리를엮어내기위해선대행사

의자신감과실력에대한광고주의믿음없이는불
가능한일아닐까요?하청업체가아니라진정마케
팅 파트너라고 생각하신다면 맡겨주세요. 그리고
믿어주세요. 그래서 대행사의 어깨를 툭툭 쳐주시
며이렇게한번얘기해주시는겁니다.

″OK, Let it go!″

박찬호를만나시거든, 

Let it go ! 라고말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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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대행사에게때론하인이, 때론마법사가되어

주어야한다고말하고있지는않습니까? 


